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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Emission Workshop ’07(FEW ’07) 개최

Field Emission 신화창조로의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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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 올해 10회째 맞아

한국디스플레이학회산하 FED연구회(회장 : 고려대학교 주병권 교수) 및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학교 BK21정보기

술사업단과 충남대학교 첨단부품소재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Field Emission Workshop’07(조직위원장 : 금호전기 김용원 박사)이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본 워크샵은 참여 인원 150여명의 회원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Field emission(FE)에 대한 열정과 많은 관심 속에 알찬 연구정보를 주고받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황기웅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정보디스플레이학회 12개 연구회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며 올해로 10년째를 맞이 

했다”며 “학회의 역사보다 2년 빠른 FED모임이 앞선 기술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격려했다. 이번 FEW에서는 17편의 학술

논문과 6편의 Tutorial 강좌, 2편의 Overview가 발표되었다. 8월 9일에는 FE 분야에 입문한 대학원생 및 기초 전공자들을 위한 Tutorial 

세션이 열렸고, 10일 첫 번째 세션에서는 CNT-BLU를 포함한 조명 기술 및 나노 기술 연구 개발 동향을, 10~11일에는 FE 각 분야의 전

문가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초청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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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구정보 발표, 열띤 토론의 장

Tutorial 세션에서는 CNT 소재의 합성 및 표준화(전자부품연구원 한종훈 박사), 스크린 인쇄된 CNT 필름의 표면처리 방법(고려대 이양

두 박사), CNT-BLU 연구 개발 현황(삼성 SDI 김헌수 수석), 의료기술의 연구동향 및 CNT 기술의 의료적용(한국전기연구원 김종욱 박

사), FE 압력 센서(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우삼용 박사), 나노 세계의 열쇠-원자현미경(파크시스템스 조상준 박사) 등 FE 재료와 BLU 센

서, X-ray 의료 장비, 나노 측정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최근의 연구개발 동향을 소개하였다. 

Overview 세션에서 삼성종합기술원(SIAT)의 김용철 박사는 “SIAT의 Nanotechnology”란 제목으로 CNT-FED&BLU, CNT-EL

(Elect-roluminescence) Device, RF 및 Switch Memory Device와 Nanowire에 대한 최근 연구 및 개발 성과를 발표하였고, 조명기술

연구소의 황명근 박사는 “국내외 조명기술 현황과 비전 및 발전전략”에 관해서 소개하였다. 

초청논문 세션에서 경북대는 단일 CNT의 Field Emission 특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금호전기는 전계 방출 소자용 아노드에 사용되

는 형광체에 SiO2 코팅을 함으로써 형광체 열화 방지와 형광체의 전하 축적 및 아킹에 의한 형광막의 손상 방지, 아노드에 균일한 전계 형

성을 위한 금속막과 금속막의 평활 도를 높여 금속막의 광학적 반사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간막(Al)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은 스크린 인쇄된 CNT Emitters를 사용하여 고진공 패키징된 5인치 화이트 FE 램프와 Active Matrix(AM) FED를 개발

하였다.  

삼성 SDI는 홀 패턴이 된 기판에 감광성 CNT 페이스트를 인쇄, 노광 및 소성 공정을 거쳐 액상 재료를 이용해서 Dot(홀) 전체를 감싸고 

UV로 경화시킨 후 뜯어내어 Dot 면적 안에 CNT Emitter의 수를 늘리기 위한 표면처리 공정 개발하여 FED의 화소를 구성하고 있는 Dot

의 균일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  

http://www.ei.co.kr/articles/articles_view.htm?idx=1578 (2 / 4)2007-09-18 오후 1:59:33



::::기술정보::::

부산대에서는 CNT를 기판에 고정시키기 위한 본딩재료로 은분말(Silver Nano-particle)이 함유한 CNT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은분말의 

직경 변화가 CNT막의 소결 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전계방출 전류밀도 및 발광이미지의 균일도에 대하여 연구 발표하였다.  

성균관대는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CNT 페이스트에 여러 가지 분산 방법(Stirring, 기계적인 분산)을 사용하여 전계방출 특성을 비

교 평가 하였고, 다른 논문에서는 Electrophoresis 방법으로 전기화학적으로 에칭된 텅스텐(W) 팁(Tip)에 CNT를 고정시켜 수 시간 동

안 방출 전류를 측정하는데 전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고, 그 원인은 Joule Heating에 의해 Carbon Layer가 손상되어 

Breakdown이 발생하였다. 고려대는 열처리를 하지 않은 인쇄된 CNT필름에 에탄올로 유기바인더를 제거하여 기판 표면에 CNT 에미터

를 드러내고, Adhesive Tape로 에미터를 수직 배향시키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영남대에서는 Texanol에 CNT, 분산제, ZrO2 ball을 고속(2,000 rpm)으로 Milling 시킨 후 High-energy Milling된 CNTs로 페이스트

를 제조하여 전계방출 특성을 평가한 결과, Milling에 의해서 CNTs가 손상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전류밀도를 보인 결과내용을, 한국화학연

구원에서는 Nanoparticle(TiO2) Coating한 CNT의 FE 연구, 경희대는 Resist-assisted patterning process(RAP)에 의해 Ni 촉매금속

에 CNT를 수직으로 성장시켜 안정적인 전자방출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한국외국어대는 Sonication 방법으로 ZnO Nanorods를 성장시

켜 Threshold electric field가 0.2∼0.5 V/μm를 얻어 다른 ZnO Nanowires보다 작은 값을 보인 연구자료를 한국기계연구원은 Ni 

Silicide Nanowires를 PECVD로 성장시켜 Dielectrophoresis 방법으로 Pt전극에 수평으로 Nanowires 정렬하여 전기적 특성과 W 기판 

위에 성장된 Ni Silicide Nanowire의 FE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충남대는 저융점 금속인 Sn 코팅된 ITO 유리 기판에 Arc-Discharge로 SWCNT를 합성하고, 에미터의 열적 안정성을 위해서 Sn 입자들

을 공기 중에 산화시켰다. 그 결과 접착력 Annealing 공정과 산화 공정이 FE 안정화 시키고, 합성 시간(1~4분)이 증가함에 따라 SWCNT

의 밀도 및 전류밀도와 균일한 발광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세종대는 오존 가스를 이용하여 CNT 균질화 처리 공정을 개발하였고, 오존 가스가 전자를 방출하는 길이가 긴 CNTs을 선택적으로 공격함

으로써 CNT 사이의 길이 차이를 감소시켜서 발광 균일도 및 수명이 향상됨을 보여 주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첫 번째 초청논문은 CNT 

Lamp를 위한 Pulse Generator System에 대해 연구하여 Prototype Hybrid Ballast와 Power Supply를 제작하였고, 두 번째 초청논문에

서는 생체의료영상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CNT x-ray 광원을 구성하는 요소와 구조 소개 및 CNT 에미터의 전계방출 특성에 대해 발표

하였다.

 

 

 

 

 

 

 

 

 

 

 

 

 

 

 

Field Emission 발전 가속화 계기마련

본 워크샵에서 대부분의 발표논문이 CNT 에미터에 관한 것이었지만 올해는 다수의 Naonowires 에미터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다양한 

FE 분야에서 산학연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삼성 SDI를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CNT-BLU를 상업화하기 위한 개발에 매진하고 있어서 LCD용 CNT-BLU가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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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의 조직위원장인 금호전기의 김용원 연구소장은 “본 행사를 통해 FED가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중심기술로 진입하는 신화창조의 

원년이 되도록 발전적 방향이 제시되었고, 아울러 그동안 연구개발한 소중한 결과들이 서로 공유되어 Field Emission 분야의 발전이 가속

화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FE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하며 FED연구회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

지는 계기가 된 본 행사가 앞으로도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워크샵에 도움을 준 여러 후원 기관 관련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전한다. 

 

편집부 기자 (yoonjy31@displayasia.net) [ Copyright ⓒ (주)기술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ttp://www.ei.co.kr/articles/articles_view.htm?idx=1578 (4 / 4)2007-09-18 오후 1:59:33

mailto:yoonjy31@displayasia.net

	www.ei.co.kr
	::::기술정보::::


